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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글은 웹소설의 장에서 사용되는 장르 연관 개념들이 어떤 외연과 내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장르 연관 개념은 사실 모든 문학의 장에서 복잡하게, 또 불명확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복잡성과 불명확성을 갖고 이루어진 웹소설 장르 구분이 근본적인 불완전성과 유동성을 소거하는 데 있지 않고, 대신 이 개념들이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재구하는 데 있다.

          웹소설이 실제적으로 논의되는 장에서, ‘웹소설’이 매체를 규정하는 장르 명칭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웹소설’과 ‘본격소설’/‘장르소설’이라는 구분이 그러한 매체성을 균일하고 정치한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결과라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되거나 이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매체성을 기준으로 하여 웹소설의 대척점에 있는 장르 명칭이라고 한다면, ‘출판소설’(여기에서 ‘출판’이 ‘종이책 출판’을 함의한다는 전제 하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웹소설의 장르 논의에서 이러한 점은 오히려 주목되고 있지 않다. ‘장르소설’이라는 명칭은 사실 기존의 어떤 장르 연관 명칭과 비교해도 이질적이며, 따라서 이후 장르 관련 명칭 간의 외연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웹소설의 장르 논의에서 ‘장르소설’에 대한 연구 성과, 혹은 논의의 성과들이 그대로 도입되고 사용되는 것은 그것을 도입하는 주체들이 누구인가의 문제와 연관을 맺고 있다. 하지만 웹소설은 그 매체성이 유통 방식이나 작품의 형식 뿐 아니라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장르소설’의 하위 장르가 ‘웹소설’로 옮겨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적 변화는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웹소설과 관련된 논의들은 아직 장르소설과 웹소설의 구별지점에 대해서보다는 장르소설과 웹소설의 친연성, 혹은 동일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웹소설의 장르 연관 개념 중 이전 시대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 중 하나는 ‘~물’이라는 기호이다. 웹소설에서는 ‘판타지’, ‘로맨스’, ‘무협’ 등 기존에 활발하게 사용되던 장르 명칭들이 플랫폼에 의해서 쓰이지만, 실제로 작가들과 CP업체들이 공동창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활용하기에는, 그리고 독자들이 작품을 읽고 비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따라서 장르를 좀 더 세분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용어가 예전의 쓰임새와는 다른 양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작가와 독자에 의해서 더 즐겨 쓰이는 장르 관련 명칭은 ‘~물’이 되었지만, 아직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는 것 같다. 이 ‘~물’이라는 명칭이 대중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웹소설의 창작과 비평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을 좀 더 정치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예비 작업이 될 것이다.

        

        
          
            초록
          
        

        
          This article is the result of the study on the concepts of ‘genre’ in the web-novel in Korea. The concepts of genre is being used uncertainly in many types of the literary field. However, this fact is often forgotten by the readers and writers of web-novels. This article aims not to eliminate this uncertainty, but to reveal many extensions of the concepts. In the web-novel field, the genres of web-novel is considered same to those of genre-novels. This point of view lacks of the knowledge of the fact that the concept ‘genre- novel’ and ‘web-novel’ contains the meaning of the matters of the media. The matters of media produces the difference between two concepts. For example, in the web-novel platform, the concepts of genre is also the titles of the top-down menu in the homepage. This fact leads to the situation that the relation between many genres becam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age. One of the genre-related concepts of web novels used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era is the ‘~mul.’ In web novels, previously used genre names such as ‘fantasy’, ‘romance’ and ‘SF’ are used by the platform, but they are actually too abstract for authors and CP companies to use in their collaborative work, and for readers to use in reading and critique their work. Therefore, the term ‘~mul’ is being used in a different way from the previous usage to further refine the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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